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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2020년 최저임금 심의 공청회(사진출처: news1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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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10일(월) 광주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‘2020년 최저임금 심의관련 공청회’를 열었다. ��이번 공청회는 최저임금 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에서 각각 3명씩 대표로 나온 발제자 들이 상황과 입장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. ��먼저 노동자 대표로 나선 박선의 ‘전국요양서비스노조광주지부’ 지부장은 “쉴새 없이 일해도 식비와 교통비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”고 설명했다. ��뒤이어 한연임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장도 “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확정해야 한다”며 “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측면을 넘어 분배를 넘어 경제성장의 측면도 있다”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. ��   勞, “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�    희망이자, 분배로 인한 경제 성장 견인차”�   社, “주휴수당 합하면 이미 1만원 넘어,�        정부는 더 이상 시장개입 말아야”��반면 소상공인 대표들은 급격한 최저 임금인상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고용 악화까지 야기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.� �마옥천 바비에르 과자점 대표는 “마진이 남지 않아 결국 매장운영시간과 근로시간을 줄였다”며 “최저 임금인상이 오히려 청년 일자리를 줄이고 경기 에 악영향을 미친다”고 밝혔다. ��김정훈 광주경영자총협회 본부장도 “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합해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”며 “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개입을 중지하고 노사협의에 맡겨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 ��한편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인상 고시와 관련, 오는 13일에 공개변론을 개최할 계획이다. 이는 ‘전국중소기업소상공인협회’가 “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당했다”며 2017년과 2018년, 두 차례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.  





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 열려�“1만원 돼야 기본생활 영위” vs “중소기업은 이미 폐업속출”










